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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칼럼  기자수첩

[ 골프장, 2021년 코로나19 긴급 진단 ④ ] 캐디 감
소 아닌 공급, 확대만이 살 길이다
캐디 교육의 새로운 변화 그 트렌드에 동승해야 상생할 수 있다

레저신문 승인 2020.11.03 17:59

▲인턴 캐디의 장점 

이러한 인턴 캐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턴 캐디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아래와 같이 명확하

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 인턴 캐디 제도를 왜곡한다. 원래 인턴 캐디 제도는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만들어졌

다. 그러나 최근에 인턴 캐디 제도를 모방한 양성센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캐디 교육이 질적으

로 하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에서 인턴 캐디를 수료하더라도 채용이 보장되

지 않기 때문에 인턴십(Internship)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들만 이용당한다는 여론도 있다.  

교육생들을 이용만 하려는 생각은 골프장 입장에서, 부족한 캐디로 인한 고민을 제3의 업체를 등

장시켜 쉽게 캐디 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생 자체로 볼 때도 부실

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프장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캐디를 경험한다는 좋은 취지

가 있는 인턴 캐디가 현실에서는 카트 운전만 하는 드라이빙 캐디(Driving Caddie)로 변질되고 있

다. 인턴 기간 동안 캐디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이론적 실무적 경험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

면,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드라이빙 캐디를 한다고 해도 하우스 캐디가 될 수 없다. 드라이빙 캐디

는 말 그대로 골프장에서 캐디가 부족하기 때문에 캐디가 해야 할 많은 업무를 제외하고 단순하

게 카트만 운전하는 캐디를 총칭하는 말이다. R&A 골프 규칙 10.3항에 나와 있듯이 카트 운전

만 하는 사람은 캐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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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열정페이만 요구한다. 취업에 목말라 있는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대가로 노동착취를 하는 것

을 열정페이라고 한다. 실제로 교육이 동반되지 않은 인턴 캐디는 젊은이들의 열정페이만을 요구

하는 것이 맞다. 캐디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

서는 인턴 캐디 제도가 악용되어 캐디 교육 자체가 없이 운전만 하는 캐디를 양산하고 있다. 시간

이 지나면, 다시 교육생을 수료가 아닌 퇴소를 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열정페이 문제

가 계속해서 남아있다. 

위에 설명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 캐디 제도는 현재의 고질적인 캐디의 수요 공급 불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단점을 극복해서 장점을 발전시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  

최근 한국 골프장업계는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호황의 그림자 속에는 캐디의 수요와 공

급이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캐디피가 상승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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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캐디의 골프장간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캐디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누구나 쉽게 캐디

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캐디가 일반 서비스업처럼 며칠 이론 교육을 배우고, 동반교육 몇 번을 통

해서 10일 만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직업이었다면, 애초부터 캐디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은 발

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 양성센터가 자신 있게 주장하는 10일만에는 캐디를 만들 수있다는 것

은 어불성설이다. 

하우스 캐디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가 R&A 룰에 기초하여 만든 최소한 7가지 업무에 대한 능숙

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우스 캐디가 해야 할 7가지 업무 즉, 운

전하기, 멘트하기, 정보와 조언하기, 클럽 서브, 그린 서브, 경기 진행, ICT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

론 교육과 성과에 따른 맞춤 교육을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골프앤은 이러한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인턴 캐디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초보자가 교육을 통

해서 전문가 캐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이

해 당사자가 통일된 캐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아가야 향후 골프장업계에서 인턴 캐디 제도

가 열정페이가 아닌 취업과 연계된 인턴 캐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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